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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을 원하세요? 이곳에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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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으로 체험하는 행운을 가진 강진군 푸소농가 일주일 살기!

일주일 살기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뜻이 잘 융합되어 만들어진 최고의 상품이 아닐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20년과 21년 전반기의 두 차례 시도는 실패했고, 금년 10월 초 세 번째 도전 끝에 3박 4일씩 두 군데의 농가 예약

(12.13(월)~19(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반의 기다림. 오랜 소원이어서 그랬나? 체험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대감과 집에서 푸소농가로 내

려가던 날의 설레임은 지금까지 많은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또 다른 느낌이었다.

첫 번째 도착한 체험 농가 꽃뜰은 이런 나와 와이프의 기대감과 설레임을 저버리지 않았다.

쌀쌀한 날씨에도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연세 지긋하신 주인아주머니의 친절한 손님맞이는 새로운 곳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이

어서 나온 강진 막걸리와 쭈꾸미를 포함한 지역특산물, 그리고 직접 키운 각종 채소로 차려진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상은 낯모르는 가정에서의 식사에서

오는 어색함을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밥상이었다. 그리고 식사와 차 마시는 내내 강진지역 관광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가이드 뺨치게 설명해주시는

주인아주머니의 말씀은 벌써 강진을 다 둘러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였다.(http://www.gangjin.go.kr)



주인아주머니의 말씀은 벌써 강진을 다 둘러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였다.

이후 짧은 3일 동안 속 편하게 다니라고 아침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해주신 호박죽, 연잎밥, 전복죽은 너무 맛있어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다 보니

오히려 속이 거북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든든한 지원때문인가? 주인아주머니의 소개를 받고 돌아본 가우도, 마량진, 다산초당, 백련사, 영랑생가, 청자박물관, 민화박물관, 병영성, 강진

다원 등 강진의 모든 것들이 전혀 낯설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면서 왜 진작 이곳을 와보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감마저 들었다.

꽃뜰에서 3박 4일을 지내고 두 번째로 방문한 명선하우스는 강진 시내에서 약간 외곽에 자리 잡았는데, 향나무를 빙 둘러 심고 잔디가 촘촘히 심어진 널

찍한 뜰이 돋보였다. 주차장까지 손님을 맞으러 나오신 넉넉해 보이는 주인 내외분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들어간 이 집은 농가보다는 펜션이 더 잘 어

울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아주 깔끔한 2층집이었다.

매일 아침 주인 내외분과 함께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주고받은 정감 어린 대화들은 관광하면서 느끼는 것들과는 또 다른 힐링 시

간이었다. 우리나 주인 내외분이나 그동안 어떤 접촉도 없었던 낯선 사람들의 만남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상 관련 대화들은

전혀 어색함이 없는 오랜? 지기들의 대화라는 느낌을 주는 푸근하고 정감어린 것이었다.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8시에 시작한 아침

식사가 매번 10시쯤에 끝났을까? 

강진에서의 일주일이 모두 끝나고 서울로 떠나오던 날. 명선하우스 아주머니가 담아주신 한 무더기의 무, 갓, 쪽파, 그리고 군고구마는 마치 “비록 낯설

게 시작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연결된 끈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어”라고 무언의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돌

아오는 내내 나와 아내는 강진에서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느라 바빴다. 

간단히 소감만 적으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느낀 점들을 적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긴 소감문이 되었다. 푸소농가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강진과 주변 지역관

광은 내 일생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시간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친한 친구 부부와 같이 오고 싶다. 강진

에서 체험하면서 느꼈던 사람 사는 맛을 그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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